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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이자가 두 배 반이 된다
정기예금·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의 산식과 회수율 · 2026년 9월 은행 공시 기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3.0조원 늘었다. 예금은행이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2026년 5월 연 2.93%이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기간을 약속하고 맡기는 상품이라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받지 못한다.

얼마를 받는지는 은행이 상품 공시에 적어 둔 구간별 산식이 정한다. 어느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은 179일에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6.8%를 준다. 하루 뒤인 180일에 해지하면 17.0%이다. 하루 차이로 2.5배가

벌어진다. 산식은 공시돼 있지만 그 산식이 만들어 내는 비율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는다.

연구소는 만기 이자를 100으로 두고 실제로 손에 남는 이자의 비율을 냈다. 이 비율은 금리 수준과

무관하고 은행이 정한 산식과 경과 비율만으로 정해진다. 가입 화면과 해지 화면에 산식 대신 이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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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1년 정기예금을 6개월이

되는 180일에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17.0%를

받는다. 2026년 9월 공시

기준이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 가운데 얼마를

받고, 그 값을 무엇이 정하는지 물었다.

무엇을 알아냈나

1년 정기예금 1,000만원을 6개월이 되는 180일에 해지하면 세후

이자가 5만 1,992원이다. 만기까지 채웠을 때의 30만 5,406원과

견주면 6분의 1을 조금 넘는 값이다. 이 비율은 금리 수준과

무관하고, 은행이 스스로 적어 둔 산식과 경과 비율만으로 정해진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구간표를 열어 이자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짜 셋을 적어 둔다. 해지하기 전에 같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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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깰 때 깎이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다.

중도해지이율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가입한 날에

이미 정해져 있고, 해지하는

날의 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1장 · 179일과 180일 사이에서 회수율이
2.5배 뛴다
깨는 날짜가 이자의 크기를 정한다

13.0조원
한 달 동안 늘어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

2026년 4월 기준 · 한국은행

2.93%
예금은행이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에

매긴 평균 금리(연)

2026년 5월 기준 · 한국은행

17.0%
1년 정기예금을 6개월에 해지했을 때

손에 남는 이자의 비율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2026년 4월 한 달 동안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13.0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집계하면서 함께 낸 값이다.3 예금은행이 그해 5월에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2.93%였다. 넉 달 전인 1월의 연 2.78%보다

0.15%p 높다.

정기예금과 적금은 기간을 약속하고 맡기는 상품이다. 약속한 금리는 그

기간을 다 채웠을 때 주는 값이다. 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 금리를 주지

않는다.

깎이는 것은 이자뿐이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다

만기 전에 해지해도 맡긴 원금은 줄지 않는다. 손실이 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도 그대로 적용돼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4 줄어드는 것은 이자 한 가지이다.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가입 화면에 비율로 적혀 있지 않는다.

적혀 있는 것은 구간과 곱셈식이다. 어느 은행의 1년 정기예금 공시는 6개월

(180일) 이상이면 기본금리에 70%를 곱한다고 적어 둔다. 여기에 경과일수를

계약일수로 나눈 비율을 한 번 더 곱한다.5 이 문장만 읽고 자기가 받을 이자를

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는다.

이 보고서는 한 가지만 묻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이자 가운데 얼마를 받고, 그 값을 무엇이

정하는지 묻다. 금리가 정하는지, 은행이 정하는지, 해지하는 날짜가

정하는지를 가른다. 답은 3장에 있다.



같은 금리, 같은 날짜에

해지해도 은행이 쓰는 산식이

다르면 받는 돈이 두 배 넘게

갈린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이 깎일까 걱정해 서둘러 해지할 일은 아니다. 원금은

어느 시점에 해지해도 그대로 돌려받는다.

2장 · 같은 만기라도 중도해지 회수율은
2.4배까지 갈린다
산식이 은행마다 다르다

0.15%p
2026년 1월과 5월 사이에 저축성

예금 평균 금리가 오른 폭

2026년 5월 기준 · 한국은행 자료로

연구소 계산

3갈래
같은 조건에서 받는 이자가 갈리는

중도해지 산식의 갈래

2026년 9월 공시 기준 · 은행 4곳 공시

2.1배
11개월에 해지할 때 산식에 따라

벌어지는 이자 차이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연구소는 은행 네 곳의 현행 중도해지이율 공시를 직접 열어 확인했다. 산식의

생김새는 세 갈래였다. 직접 센 값이다.

A방식은 처음 여섯 달 동안 정해진 낮은 이율만 준다. 그 뒤로는 기본금리에

70%·80%·90%를 차례로 곱하고 다시 경과 비율을 곱한다. B방식은 곱하는

구간이 석 달부터 시작하고 50%가 하나 더 붙는다. C방식은 약정이율에

20%·30%·40%·50%를 곱하되 경과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네 곳 가운데

한 곳은 A방식과 생김새가 같고 곱하는 비율만 60%·70%·90%로 다르다.6

금리 수준 자체도 은행마다 다르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2개 은행이 연 3.32%부터 3.67%까지이다. 2026년 9월

적용분이다.7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차이가 0.35%p이다. 그런데

가입한 상품의 상세 화면에서 '중도해지이율' 항목을 찾아 구간표를

눈으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누리집이나 앱의 예금 상품 상세 화면

1

가입할 때 금리쿠폰이나 우대 조건을 썼다면, 그 우대금리가

중도해지에도 붙는지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설명서의 '우대금리' 항목

2



중도해지 때 받는 몫의 차이는 이 금리 차이에서 오지 않는다. 뒤에서 보듯

회수율은 금리가 지워진 자리에서 정해진다.

비교축 · 시계열

예금 금리 자체는 이 기간에 오르는 쪽이었다. 예금은행이 새로 받은 저축성 예금의

평균 금리는 2026년 1월 연 2.78%였다. 3월은 연 2.82%, 5월은 연 2.93%였다.

넉 달 사이 0.15%p 올랐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라도 중도해지 때 받는 몫은 함께

오르지 않는다. 뒤에서 보듯 그 몫은 금리 수준이 아니라 산식이 정하기 때문이다.

비교축 · 인접 제도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할 때 고를 수 있는 길은 넷이다. 직접 세었다. 첫째는 해지이다.

둘째는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는 것이다.8 셋째는 일부만 떼어 쓰는

분할해지인데, 상품마다 허용 여부와 횟수를 따로 정한다.9 넷째는 만기까지 두고

만기 뒤에 찾는 것이다. 이때는 만기후이율이 적용돼 한 달이 지나면 기본금리의

절반, 여섯 달이 지나면 연 0.20%까지 내려간다.5

<표 1> 같은 금리와 같은 날짜인데 산식이 다르면 받는 몫이 갈린다

정기예금 1,000만원 · 계약기간 12개월 · 약정금리 연 3.61% · 만기 이자를 100으로 둔 회수율

(단위: %)

해지 시점 A방식 B방식 C방식 가장 큰 값 ÷ 가장 작은 값

3개월(91일) 3.5 3.1 7.5 2.4배

6개월(182일) 17.4 17.4 19.9 1.1배

9개월(273일) 44.8 44.8 29.9 1.5배

11개월(334일) 75.4 75.4 36.6 2.1배

주: 1) 세 방식 모두 각 은행이 공시한 현행 산식에 같은 약정금리와 같은 경과일수를 넣은 값이다.

2) 약정금리 연 3.61%는 A방식 은행의 12개월 기본금리이다. 다른 금리를 넣어도 회수율은 바뀌지 않는다.

자료: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공시」(2026년 9월 8일 기준), 우리은행, 「중도해지이율 변경 안내」, iM뱅크, 「중도해지이자율」

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그림 1]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에는 하루 사이에 받는 몫이 뛰어오릅니다

A방식 · 정기예금 1,000만원 · 계약기간 12개월 · 회수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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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짙게 칠한 막대는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이다.

자료: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공시」(2026년 9월 8일 기준)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산식이 다르다고 은행을 옮길 일은 아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에는 가입한 날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3장 · 중도해지 산식은 은행 상품 공시가
정한다

값을 정하는 것은 금리가 아니라 산식이다

2.5배
179일에 해지할 때와 180일에

해지할 때의 이자 차이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3만 1,247원
하루를 더 채워 늘어나는 세후 이자

(1,000만원 기준)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1.15배
269일에 해지할 때와 270일에

해지할 때의 이자 차이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거래 은행의 산식이 경과 비율을 곱하는 쪽인지 아닌지를 구간표에서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상품 상세 화면의 '중도해지이율' 표

1



이 값을 정하는 것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니고, 은행이

스스로 적어 둔 약관과 공시다.

2018년의 개선은 규정을 고친

것이 아니다. 감독기관이

지적하고 은행이 스스로

이율표를 바꾼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되돌리는 것도 은행이

정한다.

지금 이 값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약관과 상품 공시이다

중도해지이율의 수준을 정한 법률 조항이나 시행령 조항은 없다. 감독기관이

만든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에게 정기예금 금리를 공시하라고 정한다.

공시하는 곳은 은행 누리집과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이다. 그 별표에도

이율의 값을 정한 대목은 없다.10 값을 정하는 것은 은행의 약관과 상품

공시이다. 어느 은행 상품 공시는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한다고 적어 둔다.11 규범의 층위로 보면 약관과 공시, 곧 가장 아래층에

있다.

깎인 이자는 은행에 남고, 산식은 오래 붙잡아 두는 쪽으로 짜여
있다

예금은 은행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기간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은행은 그 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대출에 쓴다. 중간에 해지가

몰리면 그 계산이 흔들린다. 그래서 은행에게는 중도해지이율을 낮게 매길

유인이 있고, 그 유인은 감춰지지 않고 산식의 모양에 그대로 드러난다. 처음

여섯 달은 금리와 상관없이 연 0.10%에서 0.50%만 주고, 그 뒤부터 비로소

기본금리에 곱셈을 시작한다.5

우대금리도 같은 방향이다. 어느 은행은 금리쿠폰으로 받은 우대금리를

만기해지 계좌에만 붙이다. 이 은행에서 중도해지이율의 바탕이 되는 것은

가입할 때의 기본금리뿐이다.12 우대 조건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도 중간에

해지하면 그 몫을 받지 못한다.

규칙은 해지를 막지 않고 특정한 날짜를 만들어 낸다

구간으로 나눈 산식은 해지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 차이가 큰 금액

차이가 되는 날짜를 만든다. A방식에서 이율이 바뀌는 날은 30일, 90일,

180일, 270일, 330일 다섯이다. 직접 세었다. 이 가운데 기본금리에 곱셈을

시작하거나 곱하는 비율이 바뀌는 날은 180일, 270일, 330일 셋이다.

1,000만원을 맡긴 사람이 179일에 해지하면 세후 이자가 2만 745원이다.

하루 뒤인 180일에 해지하면 5만 1,992원이다. 하루를 더 기다려 3만

1,247원을 더 받는다. 비율로는 2.5배이다. 269일과 270일 사이는 1.15배,

329일과 330일 사이는 1.13배이다. 이 날짜들은 상품 공시의 구간표 안에

숫자로 들어 있지만, 달력의 어느 날인지는 가입자가 스스로 세어야 한다.



2018년에도 같은 구조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불합리한 금융관행으로

지적했다. 예금자가 약정이자보다 지나치게 적은 이자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했다. 이 개선은 규정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

이율표를 바꾸는 방식이었다. 전산 개발을 거쳐 그해 9월과 10월에

시행됐다.13 지금 은행들이 쓰는 구간형 산식은 그때 만들어진 모양이다.

그 개선으로 오래 채운 사람의 몫은 크게 올랐다. 11개월을 채우고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75.4%를 받는다. 반면 다섯 달을 채우고 해지하면 5.8%를

받는다. 13배 차이이다. 개선의 이익이 어느 쪽에 몰렸는지는 4장에서 본다.



깊이 보기 · 가

깨는 쪽과 담보로 빌리는 쪽 가운데 어느 쪽이 남는지 따져
본다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빌리면 예금은 그대로 만기까지 간다. 어느 은행은

담보로 잡힌 예금 금리에 1.00%p를 더한 금리로 잔액의 95%까지

빌려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받지 않는다.8 약정금리 연 3.61%인 예금이면

대출금리는 연 4.61%이다. 만기 이자를 받아 대출이자를 갚고 남는 돈과,

지금 해지해 받는 이자를 견주면 어느 쪽이 나은지 알 수 있다.

<표 2> 넉 달을 넘겨 맡겼다면 해지보다 담보로 빌리는 쪽이 남다

(단위: 원)

해지 시점
해지해서 받는

세후 이자

만기까지 두고 빌렸을

때 남는 돈
차이

3개월

(91일)
10,546 -23,356 -33,902

6개월

(182일)
53,153 85,831 +32,678

9개월

(273일)
136,681 195,019 +58,338

11개월

(334일)
230,159 268,210 +38,051

주: 1) 원금 1,000만원, 계약기간 12개월, 약정금리 연 3.61%를 넣은 예시

계산이다.2 남은 기간만큼 950만원을 빌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경우이다.

2) 두 값이 뒤집히는 지점은 경과 123일, 곧 넉 달 무렵이다. 담보대출

조건이 다른 은행에서는 이 지점도 달라진다.14

자료: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공시」·「예금·적금 담보대출 안내」

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재구성 값

만기 이자를 100으로 두고 중도해지 때 손에 남는 비율을 낸다

은행이 공시하는 것은 이율의 산식이다. 그 산식이 만들어 내는 비율은 공시되지 않는다. 연구소는 만기 이자를 100으로

두었다. 그리고 각 시점에 해지했을 때 실제로 받는 이자가 몇인지를 계산했다. 이 값을 회수율이라고 부른다.

계산식

회수율(%) = 중도해지 이자 ÷ 만기 이자 × 100

6개월 이상 구간 = 차등률 × (경과일수 ÷ 계약일수)2

약정금리가 분자와 분모에서 함께 지워진다. 그래서 회수율은 금리 수준과 관계가 없고 산식과 경과 비율만으로

정해진다. 입력값은 셋이다. 12개월 기본금리 연 3.61%, 같은 공시의 구간별 중도해지이율 산식, 이자소득에서

떼는 15.4%이다. 앞의 두 값은 2026년 9월 8일 기준 공시이다.1 셋 모두 1차 자료이다.

(단위: %, 원)

원자료

경과일수 적용이율(연) 세전 이자 세후 이자 회수율

15일 0.1000 411 348 0.1

91일 0.5000 12,466 10,546 3.5

179일 0.5000 24,521 20,745 6.8

180일 1.2462 61,456 51,992 17.0

273일 2.1601 161,561 136,681 44.8

334일 2.9731 272,055 230,159 75.4

365일(만기) 3.6100 361,000 305,406 100.0

주: 원금 1,000만원과 계약기간 12개월은 계산을 보이려고 세운 예시 조건이다.2 세후는 이자에서 15.4%를 뗀 값이다.

자료: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공시」(2026년 9월 8일 기준)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어느 은행이나 어느 상품을 권하거나 물리치는 값이 아니다. 한 은행이 스스로 공시한 이율표에 경과일수를 넣어 본

사례 계산이다.

이 값이 모든 은행에 그대로 들어맞지도 않는다. 구간과 곱하는 비율, 경과 비율을 곱하는지 여부가 은행마다 다르다. 표 1이

그 차이를 보여 준다.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에서 15.4%만 뗀 값이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경우는

넣지 않았다.

원금 1,000만원과 12개월은 계산을 보이려고 세운 예시 조건이지 조사로 얻은 값이 아니다.



같은 은행 같은 산식인데

적금이 예금보다 더 깎인다.

적금은 이자를 두 번 깎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해지하는 날의 시장 금리를 살펴볼 필요는 없다. 적용되는

것은 가입한 날의 기본금리이다.

4장 · 예금을 깨는 것보다 담보대출이 남는
구간이 있다
적금이 예금보다 더 깎인다

17.4%
6개월에 해지한 정기예금이 받는

이자의 비율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9.4%
같은 시점에 해지한 정기적금이 받는

이자의 비율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1.9배
같은 은행 같은 산식에서 두 상품

사이에 벌어지는 차이

2026년 9월 공시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재구성

중도해지의 몫은 사람에 따라 갈린다. 갈리는 기준은 소득이나 나이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오래 맡겼는가이다. 연구소는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같은 조건에 놓고 나란히 계산했다.

적금은 이자를 적립 건별로 셈한다. 첫 달에 넣은 돈은 열두 달을 맡기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만 맡긴다.15 그래서 원금 대비 이자가 예금보다

작다. 여기에 중도해지 산식이 한 번 더 곱해진다. 깎이는 지점이 둘이라

결과가 더 벌어진다.

경과 기간으로 갈라도 결과는 크게 벌어진다. 처음 석 달 안에 해지하면

1,000만원을 맡긴 사람이 받는 세후 이자가 1만 546원을 넘지 않는다. 아홉

달을 채우면 13만 6,681원, 열한 달을 채우면 23만 159원을 받는다. 석 달과

열한 달 사이가 22배이다. 다만 어느 구간에서도 원금은 줄지 않는다.

가입일에서 180일, 270일, 3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옮겨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명세의 가입일과 상품 공시의 구간표

1



집단 구분

같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같은 시점에 해지시켜 나란히 놓았다

<표 3> 같은 날 해지해도 적금 쪽이 더 많이 깎이다

정기예금 1,000만원 한 번에(연 3.61%) · 정기적금 매월 100만원씩 12회(연 3.70%). 같은 은행 같은 산식

(단위: 원, %)

해지 시점 정기예금 세후 이자 정기예금 회수율 정기적금 세후 이자 정기적금 회수율

3개월(91일) 10,546 3.5 2,115 1.0

6개월(182일) 53,153 17.4 19,120 9.4

9개월(273일) 136,681 44.8 70,237 34.5

11개월(334일) 230,159 75.4 141,785 69.7

만기(365일) 305,406 100.0 203,463 100.0

주: 1) 회수율은 각 상품의 만기 이자를 100으로 둔 값이다. 두 상품의 만기 이자 금액 자체가 다르므로 회수율끼리만

견준다.

2) 적금 이자는 적립 건별로 셈했다. 매달 같은 날 넣는다고 보고, 첫 회차부터 해지 시점까지 각 회차가 맡긴 달수를 더해

계산했다.15 세전 이자를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15.4%를 뗐다.

자료: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금리 공시」·「코드K 자유적금 금리 공시」(2026년 9월 8일 기준)를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재구성.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 2018년 개선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산식은 오래 채운 사람에게 이익이 몰린다.

11개월을 채운 사람은 만기 이자의 75.4%를 받지만 다섯 달을 채운 사람은 5.8%를 받는다. 급한 지출로 예금을

깨는 사정은 짧게 채운 사람에게 더 잦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경과 기간별 해지 건수를 확인하지 못해 두 집단의

크기는 단정하지 않는다.16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적금을 미리 해지해 예금으로 옮길 일은 아니다. 옮기는

순간 그동안 쌓인 이자에 중도해지 산식이 걸린다.

적금을 깨야 한다면 예금과 적금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깰지 회수율로

견준다.

확인하는 곳 · 각 상품 공시의 구간표와 가입일

1



고쳐 놓은 값이 그대로인지

확인할 통계가 없다.

되돌아가도 아무도 모른다.

5장 · 한 해 중도해지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깨진 예금의 수를 세는 곳이 없다

0건
찾아본 자료에서 확인한 은행권 전체

중도해지 건수 통계

2026년 9월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확인

4곳
현행 중도해지이율 공시를 직접

확인한 은행

2026년 9월 기준 · 각 은행 공시

8년
2018년 자율 개선 뒤 그 결과를 다시

잰 공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기간

2026년 9월 기준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확인

한 해에 얼마가 만기 전에 깨지는지를 세어 둔 곳을 찾지 못했다

은행권 전체에서 한 해에 몇 건, 얼마가 만기 전에 해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과 기간별 분포도 마찬가지이다.16 이 숫자가 없으면 지금 산식이 몇

사람에게 얼마를 덜 주는지 셈할 수 없다. 이 보고서가 회수율을 사례

계산으로만 낸 것도 그 때문이다.

바꾸기 쉬운 만큼 되돌리기도 쉽다

중도해지이율은 약관과 상품 공시로 정한다. 규범의 층위가 낮다는 것은

은행이 마음먹으면 빨리 고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다시 낮추는 것도

빠르다는 뜻이다. 2018년에 감독기관이 요구한 개선은 규정 개정이 아니라

은행의 자율 개선이었다.13 그 뒤 8년 동안 은행별 이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잰 공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구소가 네 은행의 현행

공시를 직접 확인한 것이 이 보고서의 범위이다.

약관 원문이 아니라 상품 공시 화면이 실제 근거로 쓰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예금약관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17 상품

공시 화면에서 확인한 것은 "예금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이라는 문구까지이다.11 가입자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상품 공시

화면 한 장이다. 그 화면이 바뀌면 근거도 함께 바뀐다.

해지한 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남아 있지 않는다

중도해지한 사람이 같은 은행에 다시 넣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는지를 담은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16 해지가 은행의 조달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은행만 안다. 예금자가 얼마를 덜 받았는지를 세어 둔 자료는 찾지 못했다.

한쪽만 아는 상태에서 값이 정해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가입한 상품의 조건은 나중에 공시가 바뀌어도 따라

바뀌지 않는다.

6장 · 회수율과 경계일을 먼저 확인한다
산식 대신 회수율을 보여 주면 된다

산식은 이미 공시돼 있다. 없는 것은 그 산식이 만들어 내는 값이다. 아래 다섯

갈래는 그 값을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은행이 약관과 자율규제로 정하는

것을 먼저 놓고, 감독당국의 고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뒤에 놓았다. 직접 세어

다섯이다.

<표 4> 층위가 낮은 대안일수록 빨리 되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걸리는 시간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걸리는 시간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가입·해지 화면에 회수율을

함께 띄운다

은행 약관 3개월 안팎 지금 깨면 얼마인지 바로 안다 / 은행마다 표시가

달라 견주기 어렵다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을 미리

알린다

은행 자율규제 3개월 안팎 하루 차이로 손해 보는 일이 준다 / 알림을 끈

사람은 못 받는다

해지 화면에 담보대출 조건을

나란히 보여 준다

은행 약관 6개월 안팎 깨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걸러 낸다 / 빚을 늘리는

선택이 함께 놓인다

구간을 없애고 경과일수에 따라

이어지게 만든다

은행 약관 6개월 안팎 하루 차이가 큰 금액 차이가 되지 않는다 / 오래

채운 사람의 몫이 줄 수 있다

조기해지 이자의 계산 방법을

공시 항목으로 정한다

감독당국 고시 1년 이상 은행이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 값의 수준까지

정하지는 못한다

주: 층위는 법률·시행령·고시·약관·자율규제 다섯 가운데 하나로 적었다.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걸리는

시간은 각 층위에서 통상 걸리는 기간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이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가입한 상품의 공시 화면을 내려받거나 갈무리해 가입일 기준 조건을

남겨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앱의 상품 설명서와 계약 조건 화면

1



공시할 것은 산식이 아니라 그

산식이 만들어 내는 값이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이 깎일까 봐 서두를 일은 아니다. 원금은 어느 시점에

해지해도 그대로이고, 한 은행에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은행은 가입 화면과 해지 화면에 산식 대신 회수율을 함께 보여 주면 된다.

"지금 해지하면 만기 이자의 17%인 5만 1,992원을 받는다"라는 한 문장이면

충분한다. 계산 방식이 바뀌는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것도 같은 방향이다. 해지

화면에서 예금담보대출 조건을 나란히 보여 주면 깨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가입자가 스스로 걸러 낸다. 이 셋은 모두 은행이 약관과 공시로 정하는

영역이라 규정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 층위가 낮아 빨리 되는 만큼,

되돌리기도 쉽다는 점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당국이 할 일

감독당국은 2018년 자율 개선 이후 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다시 재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한 해에 얼마가 만기 전에

해지되는지, 경과 기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함께 집계하면 산식을 고칠

근거가 생긴다. 조기해지 이자의 계산 방법과 그 적용 조건을 공시 항목으로

못 박는 방법도 있다. 미국은 기간부 예금의 조기해지 위약금에 대해 계산

방법과 부과 조건을 계좌 공시에 넣도록 연방규정으로 정하고 있다.18 이

대안은 층위가 고시라 시간이 걸리는 대신 은행이 혼자 되돌리기 어렵다.

가입일에서 180일, 270일, 3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앱의 계좌 상세 화면에 있는 가입일

1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같은 은행의

예금담보대출 금리와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거래 은행 영업점이나 앱의 예금담보대출 안내 화면

2

남은 기간이 한 달 안쪽이면 만기까지 두고, 만기가 지나면 곧바로

옮긴다.

확인하는 곳 · 상품 공시의 '만기후이율' 항목

3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구간을 없애고 경과일수에 따라 이어지게 만드는 방안은 오래 채운 사람의

몫을 줄일 수 있어 은행마다 판단이 갈린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각 은행의

상품 공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간표가 사라지고 계산식 한 줄만

남으면 이어지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구간 수가 늘거나 곱하는 비율이

낮아지면 반대 방향이다.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그 화면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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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 · 용어 풀이

중도해지이율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가입한 날에 이미

정해져 있고 해지하는 날의 시장 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기본금리는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에게나 주는 금리이다. 우대금리는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 더 얹어 주는 몫이다. 중도해지이율은 기본금리만 바탕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차등률과 경과율

차등률은 기본금리에 곱하는 비율(70%, 80% 같은 값)이다. 경과율은 맡긴 날수를

약속한 날수로 나눈 비율이다. 두 값을 함께 곱하는 은행도 있고 차등률만 곱하는

은행도 있다.

회수율

이 보고서가 쓰는 말이다. 만기까지 채웠을 때 받을 이자를 100으로 두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실제로 받는 이자가 몇인지를 잰 값이다.

만기후이율

만기가 지난 뒤 찾지 않고 둔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예금담보대출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예금은 그대로 만기까지 가고, 담보로

잡힌 예금 금리에 일정한 폭을 더한 금리로 빌린다.

분할해지

예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떼어 찾는 것이다. 모든 상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상품마다 횟수와 남는 금액 조건을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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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cfr.gov/current/title-12/chapter-X/part-1030/section-1030.4)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19. [2차] 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018년 4월 17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175933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75933)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0. [2차] 한국은행,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6월 26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8330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3302)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1. [2차]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4월 28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80212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0212)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2. [2차] 한국은행, 「2026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년 2월 27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

num=27742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7427)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3. [2차] 한국은행, 「2026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2026년 6월 16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71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2715)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4. [2차] 매일일보, 「시중은행, 다음주 예·적금 중도해지 이자 인상」, 2018년 10월 15일.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33 (https://www.m-

i.kr/news/articleView.html?idxno=460533)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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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차] 대한금융신문,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어떻게 바뀌나」, 2018년 10월 1일.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84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84)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26. [2차] 대한금융신문, 「같은 연 4% 예금, 중도해지 이자는 2배 차」, 2022년 10월 20일.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5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5) (확인일 2026년

9월 11일)

각주
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이자소득에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뗀다. 자료 15·16.

2. 원금 1,000만원과 계약기간 12개월은

계산을 보이려고 세운 예시 조건이다. 조사로

얻은 값이 아니다.

3. 한국은행, 2026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통화량(M2) 구성항목 가운데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13.0조원 늘었다. 자료 22.

4. 예금자보호 한도는 한 사람이 한 은행에서

1억원이다. 자료 2.

5.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공시(자료 1)의

중도해지금리. 30일 미만 연 0.10%, 30일

이상 0.30%, 90일 이상 0.50%, 180일 이상

기본금리×70%×경과율, 270일 이상

×80%, 330일 이상 ×90%(최저 0.50%).

만기후금리는 1개월 이내 기본금리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30%, 6개월 초과 연

0.20%.

6. A방식은 자료 1, B방식은 자료 5, C방식은

자료 11. B방식은 3~6개월 50%, 6~9개월

70%, 9~11개월 80%, 11개월 이상 90%를

곱하고 경과율을 함께 곱한다. C방식은

1개월 이상 20%, 3개월 이상 30%, 6개월

이상 40%, 1년 이상 50%를 곱하고

경과율을 곱하지 않는다. 자료 6·7은

60·70·90% 구조다.

7. iM뱅크 원리금보장상품 적용금리(자료 13).

2026년 9월 적용분 확정급여형(DB)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2개 은행에서 연 3.32%

부터 3.67%까지다. 같은 화면의 확정기여형

·개인형 열은 연 3.22%부터 3.72%까지다.

8. 케이뱅크 예금·적금 담보대출(자료 4). 담보

예적금 상품금리에 1.00%p를 더하고 잔액의

95%까지, 최대 5,000만원을 빌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9. 하나은행 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 공시

(자료 9). 분할해지는 만기해지를 포함해 총

3회 이내, 만기일시지급식만, 해지 뒤 잔액

1천만원 이상일 때 가능하다.

10.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3 제6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 은행은 정기예금 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에, 그리고 자기 은행

누리집에 공시한다. 자료 14.

11. 하나은행 고단위 플러스(금리연동형) 공시

(자료 9)의 문구.

12.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 상품안내(자료 2).

금리쿠폰으로 받은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계좌에만 적용한다.

13. 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2018년 4월 17일).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으로 확인했다.

자료 18. 자료 18은 9~10월 시행 예정까지

적고 있다. 실제 시행 시기는 자료 23·24로

함께 확인했다.

14. 하나은행 예금담보대출(자료 10)은 담보

예적금 상품금리에 1.2%p를, 전자금융으로

신청하면 1.0%p를 더하고 납입금액의

100%까지 빌린다. 같은 계산을 이 조건으로

바꾸면 6개월 시점에 남는 돈은 64,247원이

된다.

15.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 공시(자료 3).

이자를 적립 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셈한다.

16. 은행권 전체의 연간 중도해지 건수와 금액,

경과 기간별 분포, 해지 뒤 재예치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2018년 4월

발표(자료 18),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와

통화 및 유동성 발표(자료 19~22), 은행 공시

화면 13곳(자료 1~13)에 이 항목이 없다.

17. 예금거래기본약관과 거치식예금약관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은행이 누리집에

올린 약관이 모두 내려받기 문서 형식이다.

18. 미국 12 CFR 1030.4(b)(6)(ii). 기간부

예금에 대해 조기해지 위약금의 부과 여부,

계산 방법, 부과 조건을 계좌 공시에 넣도록

정한다. 자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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